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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ain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correct view of the disabled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of creation, fall, redemption, and completion, in which churches and 

Christians ar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world. To this end, we first examine the general social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through an overview of history and recent preceding studies. Next, we 

examine the records related to the disabled in the Bible, and examine the Christian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through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Christian worldview of the disabled are as follows. First, the modern church and Christians must establish 

a firm Christian worldview that is clearly distinct from the world. Second, all human beings are valuable, 

meaningful and dignified being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Third, the essential identity and sense 

of mission of the church and of Christians must be recognised. Fourth, the active will of improvement 

and practical efforts such as reflective Bible interpretation and sermons of theologians and pastors is an 

important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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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세계인구 약 70억 중 10억 명(약 15%)이 노인성, 만성건강 문제

로 장애인이며, 청각, 시각장애, 정신질환, 지체장애 순으로 많다(https://www.cbmswiss.ch/de). 

또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260만 명의 등록 장애인(인구의 약 5.1%)이 있고, 지

체장애(45.8%), 청각장애(15%), 시각장애(9.6%), 뇌병변(9.5%)의 비율이 가장 높다(http://www.

mohw.go.kr). 또 교육부(2021)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98,154명이며, 지적장애 51,788명

(52.8%), 자폐성장애 15, 215명(15.5 %), 지체장애 9,695명(9.9%)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태도(attitude)’란 ‘사회적인 특정대상에 긍정적, 부정적인 평가나 감정적인 자세 및 행동적 경향

에 있어서 안정적 체계’를 뜻한다. 이는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작용 하는 인지적(지식, 

신념), 정의적(감정, 느낌), 행동적(수용, 거부) 요소로 구성된다. 또 태도는 교육이나 타인과의 상호

작용, 개인적 경험, 대중매체 등 주변의 학습과정에 의해 통합적으로 형성되고 변화도 기대할 수 있

다. 긍정적 태도와 긍정적 행동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태도와 외

현적 행동 간의 일관성은 높다고 한다(한국심리학회, 2006: 405-408; Fischer & Wiswede, 2002: 

219). 

태도이론은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반응에서도 중요한 의미와 기능이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지식과 신념, 긍정적 감정, 수용적 행동 준비성의 태도요소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적 통합 등 정책수립과 실천에 기본 요소이다. 그 의미는 국제사회의 장애 개념에서도 읽을 수 있

다. 장애(인)는 개인의 의학적, 기능적 면을 강조하는 개인적 모형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며 환경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모형이 있다(이선우, 2009: 22-29). 1980년 세계보

건기구(WHO)의 국제장애분류(ICIDH-1)는 의료적, 개인적 모형을 중심으로 장애를 세 요소로 나

눈다. 손상(impair- ment)은 신체적 차원의 유전, 사고, 질병으로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 기

능에서 손실, 비정상을 말한다. 불능(disability)은 손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기능제한

과 결여이다. 또 사회적 불리(handicap)는 손상과 불능이 사회적 차원인 직업, 교육, 문화 등에서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말한다. 1997년에는 개인적 모형보다는 사회적 모형이 강조된 ICIDH-2가 제시

되는데, 이는 손상, 불능, 사회적 불리의 단선적인 관점보다는 상호관련성이 제기됐다. 즉 장애를 손

상, 불능, 사회적 불리와 함께 개인 내부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 현상으로 보았다(김

기흥, 2020: 24). 2001년 세계보건의회(WHA)는 통일된 정의로 기능, 장애와 건강에 대한 국제 분

류(ICF)에서 ICIDH-2의 내용은 유지하면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통합하고자 했다. 장애나 

질병의 조건은 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로 구성된 신체적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등 요소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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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으로 보았다(이선우, 2009: 41; 전지혜, 2014: 245). 사회적 환경요인의 강조는 장애가 개

인적 심신 손상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건축물 구조 등 환경적 장벽(barrier)으로도 발생하므로, 사

회적 태도와 역할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또 2006년 장애인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장애인권리협

약(CRPD)’도 의학과 개인적 입장에서 인권적 차원으로의 사회적 태도 변화를 이끈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라 할 것이다. 

2019년 5월 5일 ‘장애인 평등을 위한 유럽 시위의 날(European Protest Day for Equa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서 독일 사민당(SPD) 연방의원 마스트(Mast)는 ‘통합(Inclusion)은 머

리(생각)에서 시작 된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녀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장애로 곤란하지만, 사회적 태도가 장애인의 재활이나 통합에 오히려 큰 장벽으로 

보았다(https://www.spd-gengenbach.de). 

역사 속에서 장애인은 늘 존재했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각 시대, 국가의 정책에 결정적 요

소로 작용했다(김기흥, 2020: 165-201). 고대는 멸절의 시대로 당시 인간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산으로의 가치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었는데, 허약아, 장애아는 유기, 살해, 매매의 대상이었다(김

기흥, 2020: 171-172; Beckerath, 1975: 195-197). 

중세에도 고대처럼 장애인은 사회의 부정적 태도와 처우의 대상이고, 문학과 예술작품에도 의존

적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기독교의 이웃사랑의 교리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보호나 

자선의 대상으로 바뀌어 교회, 수도원을 중심으로 구제활동도 시작되었다. 13세기 이탈리아 신학자 

아퀴나스(Aquinas)는 자선교리에서 공동의 복지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선행이 그리스도인의 의무

라고 하였다(Lena, 2008: 55-57). 

계몽주의 사상은 중세의 종교나 형이상학적인 입장에서 질병과 장애 이해를 자연과학과 의학적 

기초에서 합리적, 과학적으로 접근하도록 했다. 또 의사, 교육자, 성직자를 중심으로 특수학교 등 복

지시설이 유럽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산업화 시대는 도시화로 전통적 확대가족이 해체되고 

장애인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의 특별시설에 수용되었다. 이들은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인식되었

고, 많은 장애인들은 예방, 원인규명 및 치료를 위한 실험대상이 되기도 했다(Sierck, 2017: 49).

20세기 초 경제적 호황은 장애인을 노동시장에 통합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에 기독교계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들도 의료 활동에 이어 직업재활에까지 관심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장애아에

게 처음으로 공교육권이 있었지만, 이들은 분리된 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독일 나치시

대(1933-1945)의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는 고대에 이어 ‘제2의 멸절 시대’를 맞이했다. 독재 정권

은 19세기 다윈(Darwin), 멘델(Mendel), 갈톤(Galton)의 생태계 법칙을 인간사회에 사회적 다윈주

의(social darwinism)와 인종주의(racism) 이념으로 치환하였다. 당시 일부 신·구 교회가 저항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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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치료, 노동, 학습이 불가한 수많은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은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인식되어 

국가의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 정책으로 희생되었다(김기흥, 2020: 182-184).

2차 대전 후에는 북유럽의 ‘정상화 원리(principle of normalization)’나 ‘탈수용시설화(deinsti-

tutionalization)’ 운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분리, 차별적인 사회적 행태에 강한 비판이 일었다. 이는 

통합교육의 기초가 되었고, 최근 통합은 인권의 차원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장애인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멸절-자선·보호-교육적 배제-분리교육-통합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 존

재였다(김기흥, 2020: 84-86). 

한편 이러한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 면과 실천면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즉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신의 형벌’, ‘귀신들린 자’, ‘악마가 바꿔놓은 못 생긴 아이

(changeling)’ 등 부정적 태도도 있다. 5세기 가톨릭 주교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언어신수

설(言語神授說)을 주장하며, 로마서 10장 14절의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에 따라 청각

장애인은 듣고 이해하지 못하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후에 청각장애인의 수어를 

보고 이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루터(Luther)나 캘빈(Calvin)의 경우도 추형(醜形)

과 기형아를 사탄이 요람에 넣은 ‘영혼 없는 고기 덩어리(chunks of meat)’라고 익사시킬 것을 권

했다. 이후 많은 장애인들은 마녀재판으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건강은 신의 축복이지만 질

병과 장애는 죄의 결과로 본다거나 장애인은 귀신이 들렸다고 여기는 등 전통적인 여러 사상들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에 작용하였다(Lane, 1988: 55-60).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배타적, 부정적인 면이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몇 년 전 서울의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게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또 전라북도의 한 중증장애인 거

주시설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장애인 단체는 건물을 이전하여 거주와 이전의 자유권보장을 통

해 안전한 공간에서 주민과 함께 살기를 원했다. 이에 인근주민들은 부동산 가격하락과 원룸 공실

발생 등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며 갈등이 발생하였다(https://news.joins.com: https://www.

newspim.com). 

사실 현대 기독교회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무관심, 편

견, 거부 등의 반응들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장애인 교회나 장애인 부서가 설치·운영되는 교회의 비

율은 우리나라의 약 5만여 개의 교회 중에 약 0.5%정도이다(이희철, 2009; 박명우, 2012: 36). 또 

교회 내 비장애인 교인에 비해 장애 교인의 수가 매우 적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비 환경도 열악함

을 보더라도 기독교계 내의 장애인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쉽게 알 수 있다(박혜전, 김정임, 조영길, 

2012: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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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인간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세계관(worldview)에서 출발한다. 

세계관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과 자신을 포함한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의 기본이 되는 전

제의 틀’을 말한다(전광식, 1998: 17-40). 이런 관점에서 특히 기독교 세계관적 장애인관은 특수교

육, 장애인 복지 역사에서 인간이해의 획기적 변화를 구현했고, 구교의 까리타스(caritas)나 신교의 

디아코니아(diakonia)등을 통해 복지제도의 정립에 공헌했다(Mattner, 2000: 39-42). 하지만 오늘

날 교회나 기독교인들조차도 창조-타락-구속-완성을 주축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적 정체성과 사

명감을 등한시한 채 왜곡된 시대정신에 편승한다면, 장애인은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의 주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박혜전, 김정임, 조영길, 2012: 99; 김기흥, 2020: 33; 김용득, 2007: 85).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역사 속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 장애인관에 영향을 준 주요 사건이나 사상

을 개관한다. 또 장애인에 대한 일반 사회의 태도를 개관하기 위해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다. 이어서 성경 속에서 장애 관련 기록을 알아보고,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의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성찰적 입장에서 기독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엄

연히 구별된 기독교 세계관적 장애인관을 정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는 

바이다.

II.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 개관 
 

 1. 역사 속에서 살펴본 부정적 장애인관 형성의 주요 요인

 

 (1) 고대에서 19세기까지

고대 그리스의 인간관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형성 과정에서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친 시대

이다. 도시국가(polis)인 고대 그리스는 국가 우선주의에 따라 개인은 인격적 존재이기보다는 국가

의 자산으로 보아 자산의 가치가 없는 장애인은 ‘식충이’, ‘해충’으로 분류되어 소위 안락사(eutha-

nasia)의 대상이었다. 특히 스파르타는 이상적 인간상을 ‘군인상(軍人像)’으로 정하여 신체적, 정신

적 건강을 매우 강조했다. 게다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조차도 장애아 양육과 치

료를 적극 반대했는데, 이는 당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지나친 사회적 편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적으로 불완전하면 정신적,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있다고 보았고, 또 이들

은 병역의무나 정치, 경제 활동에 참여도 불가능하다고 이해했다. 플라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위협적이고, 더 이상 이성과 자율적 도덕 행위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안락사를 지지하였다. 또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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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대는 생존이 허락된 장애인들을 경제적, 유희의 도구로 노예시장에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특

히 아테네인들은 미(美)와 선(善)의 조화를 갈망하며 외모를 매우 중시하여 ‘아름다운 것은 선한 것

이다’라는 왜곡된 인간관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는 기형아나 장애인에 대한 강한 사회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Mattner, 2000: 18-20).

또한 17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Bacon)도 고통 중의 사람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안

락사가 의사의 의무고, 이것은 침대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사회적

인 행위로 여겼다. 이는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요스트(Jost)가 1895년 ‘죽음의 권리(The 

right to death)’발표 후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삶의 가치’로 이어져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인간 삶의 가치를 두 요소로 보는데, 하나는 당사자가 가진 개인적 기쁨과 고통이고, 다른 하

나는 개인적 삶의 사회적 유익과 손해의 총합 관계이다. 지체장애나 정신질환자들이 고통이 더 많

고, 사회에 무용한 존재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이므로 안락사(조력자살)의 합법화를 찬성했다

(Benzenhoefer, 1998: 198-201).

 (2) 20세기 이후

장애인에 대한 요스트의 인간관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법학자 빈딩(Binding)과 신경정신과 의

사 호헤(Hoche)의 1920년 논문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멸절 허용(The release of the destruction 

of life unworthy of life)’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제2의 멸절 시기’인 나치정권의 장애인 멸절정책

의 이념적 지침서였다. 또한 히틀러는 다윈(Darwin), 멘델(Mendel), 갈톤(Galton) 등의 진화론자

와 유전학자들의 생태계 법칙을 여과 없이 인간사회에 적용하여 인종주의(racism)와 사회적 다윈

주의(social dar- winism)를 정치이념으로 삼았다. 이에 수많은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이 노동, 학

습, 치료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또 유대인, 슬라브족 등은 멸절시켜야 할 

‘열등한 인종’으로 낙인이 찍혀 국가주도의 대학살이 자행되었다(김기흥, 2020: 184-190; Benzen-

hoefer, 2009: 55-59).

한편 20세기 동물권운동으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높인 공리주의 윤리학자 싱어(Singer)의 인

간이해, 특히 장애인의 존재의미, 가치와 관련된 인간관도 매우 위협적이었다. 그는 사람을 인격체

인 인간(person)과 종(種)인 인간(homo sapiens)으로 구분했다. 즉 전자는 자의식과 자율성을 가

진 비장애인이며, 후자는 코마상태 환자, 지적장애의 신생아, 태아 등 소위 비인격체, 생명권이 없는 

것으로 보는 ‘단순한 존재’였다. 싱어는 1980년대부터 장애아 등에 대한 낙태, 안락사의 합법화를 

주장했는데, 어떤 형태든 삶의 쾌락과 최소한 수준의 자의식도 없고, 육체적 고통만 있는 삶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고통스런 삶보다는 낙태나 안락사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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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나쁜 행위가 아니라 주장했다(Maeser, 2008: 20-26).

21세기에 와서 안락사 등 생명윤리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 의미, 가치에 대한 논란과 

안락사 합법화 요구는 국제적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그 한 예로, 2018년 호주의 구달(Goodall, 당

시 104세)박사는 난치성 질병이 없음에도 더 이상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겨 스위스에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을 통하여 사망했다. 올해 12월 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가 발의한 조력자살 합법

화 법안에 의회가 합의하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에 이어 유럽의 여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 조력자살은 의사 2명으로부터 조력 자살 의지가 본인의 결정임을 증명해야

하고, 또 실행 전 12주간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거나 삶이 얼마 남지 않

았을 경우에는 2주로 단축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조력자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영국, 독

일, 프랑스도 조력 자살 허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심지어 스위스에서는 최근 무

기수도 안락사를 요구하며 그 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https://news.mt.co.kr; 김

기흥, 2021: 129-130).

더군다나 미래사회는 지식정보의 팽창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지

식정보의 영향력은 결국 앞으로도 사회는 더 유능한 사람만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반면

에 사회적 기대나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장애인 등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경제성, 생산성, 합

리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그들의 존재 가치와 의미는 계속해서 평가 절하될 위험성에 처해있다. 또

한 2000년 8월 미국 칼럼니스트 새파이어(Safire)는 ‘뉴욕 타임스’에 외모지상주의를 의미하는 루

키즘(Look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외모가 개인의 우열과 성패를 좌우한다고 믿고 지나

치게 외모에 집착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주의를 의미한다. 외모지상주의적 인간관 역시 장애인

들에게는 부정적 태도 형성에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2013년 1월 영국의 시사지인 ‘이

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를 인구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나라로 발표하기도 했다(서재복 외, 

2016: 100-102: https://100.daum.net).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한 사건이나 사상의 핵심은 예

나 지금이나 결국은 비생산적, 비경제적 또는 비합리적인 무능한 삶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

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소위 ‘무기력·무능력한 존재=무의미·무가치한 

삶=죽음’이라는 인간관과 함께 지나친 건강·외모지상주의적 사고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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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관련 선행 연구 고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개괄적인 고찰을 위해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국내 

데이터베이스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KISS(한국학술정보원)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장애인에 대

한 사회적 거리’ 등 핵심어로 검색했다. 최근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조망하기 위해 2000

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제목이나 내용을 살펴본 후에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결과 

중 중복적인 논문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총16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최종적으

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특수교육, 사회복지, 의료 분야에서 대학생을 비롯하여 일반인, 교사와 장

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먼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태도 조사에서 ‘현대사회와 장애인의 이해’나 ‘장애아동의 이해’라

는 교양과목 수강 대학생과 비수강대학생 그룹간의 비교에서 전체적으로 수강 학생들이 그렇지 않

은 집단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양적, 질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 수강한 학생들은 

수강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증가, 장애인 접촉 시 긴장, 불안, 창피함 등 정서적 완화, 사회적 거부감의 감소, 

장애인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 이해 관련 과목의 지속적인 운영의 중요성을 의미한다(양명희, 임은미, 2004: 219- 220: 권미은, 

2017: 160-162). 또 이지수(2005: 171)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태도조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장애관련 선행 경험뿐 아니라, 부모나 교사 등 가족, 학교환경의 긍정적 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한편 배형일, 오원석, 이윤미(2009: 91-97)의 장애유형에 따른 대학생

들의 인식연구는 감각장애가 정신장애, 간질 혹은 에이즈에 비해 훨씬 더 선호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시각과 청각 장애 등 감각장애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없으며, 공중도덕과 같은 사회

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행동을 보이지 않는 반면, 정신장애나 에이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보편적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또 장애인의 공적 장소활용에 대해서도 감각장애나 지적 장애인보다

는 에이즈나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거의 제한성에 더 강하게 찬성함으로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이나 수용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유형에 따른 비장애대학생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장애에 대한 실제적, 객관적 이해의 부

족에서 기인할 수 있기에 장애이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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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양소현(2015: 11-13)의 예비일반교사의 장애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한 직장에서 장애인

과 동료로 일하는 것에는 큰 부담이 없지만,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장애관련 경험, 즉 가족, 친구, 지인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나 자원봉사의 경험과 장애 이해 관련 

교과목 이수자들은 장애인과의 직장생활, 연애, 결혼 등에 있어서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사회

적 거리감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김정현, 박현옥, 2016: 151: 이신영, 서석진, 한동일, 2019: 40: 

이미지, 2020: 368). 여기에서도 장애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고 긍정적 태도 개선을 위해 장

애이해교육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통합교육과 행사 등을 통한 장애인과의 의미 있는 경험과 상호

작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석말숙, 김정미, 유영준(2004: 502-509)의 장애대학생의 사회통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

식조사에서 연구대상자들은 공공시설의 이용이 장애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편의시설이 미

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감 조사에서 일시적인 친목회나 사교모임과는 달

리 장애인과의 긴밀한 친구 관계나 여행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즉 장애인과의 지속

적인 만남과 관계 형성에 대해서는 거부적인 행동경향을 보였는데, 각종 편의 시설 등 환경적 요인

의 수정 등을 통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사회적 접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김이순, 최경희, 신유선(2004: 254, 264)은 지적장애아에 대한 인식을 알고자 다양한 연구대

상자(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주부, 직장인, 중고생, 대학생)를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했다. 여기에

는 네 가지 인식유형이 있는데, 인권 동등형은 긍정적인 인식으로 장애인도 나와 동등한 인권을 가

진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는 입장인 반면에, 나머지 무관심형, 지식 부족형, 배타 편견형은 지적 장애

아를 무시, 폄하, 차별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올바른 장애인관 정립을 위하여 아동

기부터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일반인, 의료인, 장애인을 대상

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김금순 외(2010: 19, 20-21)에 의하면, 장애인 집단에 비해 일반

인과 의료인들이 장애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복지서비스 정책의 우선순

위에 대해 일반인과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취업지원으로 응답했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

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 개선을 위해 의료인의 교육과정 수정, 장애 모의 체험 등 접촉경험

의 양적, 질적 증대 등 장애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을 주장했다. 고은과 목홍숙(2013: 131, 145-

147)의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10대-60대)의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도 장애인들은 부정적, 거부적

인 사회적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지체나 감각장애보다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일

상생활, 동료나 친구, 가족관계에서 공감적 이해 정도가 가장 낮았다. 또 차원의 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에서도 국가적, 사회적인 관계보다 가족차원, 즉 장애인을 가족으로 수용하는 등 개인적 관

계가 가까울수록 거부적인 반응이 더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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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우정한(2014: 75-79)은 일반교사의 장애인과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와 지식의 습득, 장애인과의 접촉 시 거부감, 불안, 긴장 등의 해소를 

위한 교사연수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적인 통합학급 담당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독일의 크뢰어케스(Cloerkes, 2007: 78, 105)의 연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전형적인 사회적 

반응형태를 ‘응시하고 말하기’, ‘조롱과 놀림’, ‘농담’, ‘차별적인 표현’ 등을 들었다. 특히 인지적, 정

신적 영역에서의 장애가 신체적 장애보다, 남자나 나이 든 장애인들이 여성이나 젊은 장애인보다 

사회적으로 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주메레더(Sumereder, 2013: 90-93)는 오스트리아 기업

체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직업적 통합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 여기에서 대

부분 연구대상자들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장애인과 평소 접촉

이 잦은 인사담당자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2)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한편 심층면접을 통해 휠체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태도 장벽을 연구한 이정은 외

(2020: 161, 180-183)에 따르면, 대부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의 대인관계에서 매우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과 함께 있거나 관계맺음을 거부하는 행동, 모욕적, 무시

하는 언사나 행동, 장애인 권리에 대한 외면, 장애인은 열등하고, 불행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 등의 왜곡된 정서적 요소들이다. 또 휠체어 장애인은 특히 외현적인 장애 특성으로 낙인의 대

상이 되어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야

기하는 결함이나 열등함을 가진 존재로 여겨져 평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무

시되어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원치 않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온정주

의적 차별의 형태이며, 이러한 호의적 차별이나 미묘한 형태의 편견들은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차

별적 태도에 속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정책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스스로 ‘좋

다’고 본 경우는 14.0%인데, 이는 전체 인구의 32.4%에 비해 매우 낮으며, 우울감 경험과 생활에서 

스트레스 경험율도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 또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

인 응답자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높지만,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들은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http://www. mohw.go.kr).

최근 들어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지원서비스 등 외현적 환경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본다. 그

러나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내면적 태도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 경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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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측면에서 여전히 무지나 낙인, 편견, 차별,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회적 태도의 저변에

는 장애나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여기는 외적 이미지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을 비생산적, 비효율

적 존재로 보거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 편의를 특혜로 보고 이것이 비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도 있다고 본다(이정은 외, 2020: 180, 182, 183; 박건, 2010: 267). 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히 장애인 이해교육의 강화와 장애인과의 상호작용 증진 및 편의시

설 확충 등을 공통적인 우선 과제로 꼽고 있음도 알 수 있다.    

          

III.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계의 태도 개관  

1. 성경 속의 장애인 관련 기록을 통해 본 장애인관   

성경은 장애에 대해 총 163회 언급하는데, 이는 구약이 약 55%이며, 시각장애(49%), 지체장애

(36%), 청각장애(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계윤, 1996: 55-56). 장애 발생 원인의 이해 정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형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오늘날 장애는 선천적

(염색체, 유전적 요인 등)보다는 사회 병리적 질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성경 속의 장애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은 시대적 맥락이나 성경 해석상 등 매우 난해한 일이

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성을 염두에 두고 성경 상 기록된 장애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노

인성 장애, 만성질병, 각종 사고나 전쟁, 선천성, 죄의 결과, 귀신들림, 하나님의 섭리 등이다. 그 중

에서 특히 장애원인을 죄의 결과나 귀신들림 등으로 보는 종교적 시각은 일반 사회적 관점과는 차

이를 보이는 관점이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성경 상 기록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내적으로 뿐 아니

라, 사회 전반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해와 태도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요소라 할 것이다.  

우선 장애 원인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불순종의 결과인 징벌로 보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이다. 이

러한 장애 이해는 구약과 신약(출5:1-3, 레26:15-16, 신28:27-29, 삼하3:29, 삿16;17-21 등)에 자주 언

급되어 있다. 특히 성경에서 종종 장애나 질병의 기적적인 치료들이 주로 죄 사함의 선포 후(막2:3-

5, 요5:5-14 등)에 일어나 ‘장애=죄의 결과’라는 공식이 많은 문화권의 의식에 오랫동안 내재된 것 

같다(Lena, 2008: 55-57). 이 같은 장애인관은 장애를 죄의 대가, 저주의 상징으로 이해함으로서 오

늘날까지도 사회 공동체의 참여에 동등한 일원으로서 수용되지 못하고 혐오나 차별, 거부의 대상

(레 21:17-23, 마20:30-34, 막10: 46-52, 눅18:35-43 등)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준 것이다(강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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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39). 

또한 장애 원인을 귀신들림으로 보는 입장인데, 이는 성경 상 의사소통이나 청각장애(마9:32-33, 

막9:17 등), 정신과 질환(막 5:1-20) 등과 관련되어 볼 수 있다. 특히 중세 기독교의 장애인관 중에서

는 이들의 일탈행동이나 문제를 사탄의 역사로 곡해하여 마녀사냥으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희생되

기도 했다.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장애에 대해 의학적인 근거 없는 학대에 가까운 치료법이나 불안

감, 거부감 등의 사회적 태도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문수, 

2009: 52).

이처럼 장애를 단지 죄의 결과, 귀신들림 등의 부정적 장애인관은 결국 교회 및 사회공동체까지 

거부, 혐오, 차별, 무시 등의 부정적 태도로 영향력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경의 부정적 

이미지로 보이는 장애인 관련 기록도 단순히 편협하고, 문자주의적 해석으로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의미를 놓친 채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잔존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문화, 종교적 배경 등을 고려하

여 현대사회에서는 신학의 반성적 입장에서 성경적 재해석이 요구된다(김문수, 2009: 51; 박혜전, 

김정임, 조영길, 2012: 122; 이은미, 2013: 219-220;. 이준우, 2007: 37-39). 

이는 사실 성경 속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존중 및 평등의 정신을 더 강조하는 많은 기록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약자로 보고 사회적 보호와 사랑의 대상(레19:9-10; 신

27:18; 요13:34-35; 눅10:25-37 등)으로 대하라는 명령을 볼 수 있다. 특히 예수께서는 당시 멸시의 

대상이던 많은 환자와 장애인에 대한 존중 속에서 행하신 치유 사역(마 8:2-3, 6-16, 25:40 등)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원의 대상이자 하나님 나라 백

성으로 인정(마4:23, 11:5; 눅14:12-24 등)함을 기록하고 있다(전지혜, 2014: 256-257). 더군다나 성

경에서 장애의 주체를 하나님 자신으로 밝히시며, 이를 통해 그분의 심오한 섭리나 뜻을 밝히기 위

한 방법으로 보는 경우(출4:10-11, 요9:1-3 등)인데, 이는 지금까지 부정적 장애이해와는 전혀 다른 

인식이라 할 것이다. 이 관점은 종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거부, 차별 등 부정적인 인식의 대전환

을 맞이하는 주요계기가 되었다(강영실, 2003, 39). 그 밖에도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지나친 건강·

외모지상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적 태도에 대한 경고(신1:17; 삼상16;7; 약

2:4; 벧전1:17 등)의 말씀도 관찰 할 수 있다. 

 

2. 기독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관련 선행 연구 고찰

   

기독교회나 교인들의 장애인 관련 태도를 전체적으로 개관하기 위해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

았다. 이에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KISS(한국학술정보원)를 바탕으로 ‘교회의 장애인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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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독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기독교인의 장애인 인식’ 등을 검색 키워드로 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의 논문들을 통해 최근 기독교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망하고자 했다. 검색된 결

과물 중 중복 논문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13편의 논문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은 주로 일반교인을 비롯하여 교회 장애인 부서 교

사, (예비)목회자 및 장애를 가진 교인 등이었다.

(1)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먼저 한정우, 장옥례(2018: 201-206)는 장애인들과의 통합예배를 경험한 일반 성도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통합예배 시행 초기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무관심, 동정심, 불편함, 불안함 등 부정적이

고 거부적인 정서적, 행동적 태도요소를 보였다. 그러나 점차 신앙적 입장에서 장애인의 존재나 통

합예배의 당위성과 의미를 이해하는 긍정적 인식들이 확연히 나타났다. 그리고 통합예배의 개선

을 위해서는 통합예배의 본질적 의미 고취와 장애인식 개선교육, 편의시설의 확충(강영실, 2003: 

45, 57), 체계적 자원봉사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김용구(2015: 62-67; 천인

준, 2009: 67-70)의 교인들의 장애인 수용태도에서도 장애인 시설 봉사 유경험자, 인식개선교육을 

받은 경우, 교회 내 장애인 부서 설치된 경우가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수용태도가 더 높았다. 이

에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특히 객관적 지식이나 정보 습득 및 긴밀한 상호 작용의 경험이 중요

하며, 여기에는 교회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당 회원(담임목사와 장로)의 의지와 실천(김요섭, 

2007: 177)이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다. 박혜전, 김정임, 조영길(2012: 106-109, 120-122)의 교회 교

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수치상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장애교인을 위한 예배부서 

설치에 대해 60%는 반대, 약 32%는 찬성하였다. 이 부서의 설치찬성 이유에 ‘예배에 집중’, ‘상호 

소통 곤란’, ‘이질감’, ‘불편함’ 등 근본적인 거부감이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반면에 반대 이

유는 ‘장애인도 나와 같은 동등한 사람’(85%)으로 보기 때문이었다. 특히 동일연구에서 장애인들과

의 면담 결과에서 자신들은 교회에서 비장애인들로부터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수용되기보다는 차

별적,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만식(2009: 54)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대부분 동정, 자선적, 시혜적 차원의 구제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또 장애인 

선교는 선교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나 자선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서 김기흥(2017: 57-59)은 장애인 부서 교사의 장애인 인식에서 교사들은 통합예배에 대해 

장애인들의 돌발행동이나 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 불안감 등 정서적인 이유로 매우 소극적

이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특히 담임목사의 인식 변화를 강조하였다. 윤경일(2017: 58-60; 김요섭, 

2007: 169)은 장애인부서 교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이나 부담감 보다는 장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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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제적인 지도 방법 등 태도의 인지적 요소인 객관적 지식이나 정보 결핍으로 교사교육 프로그

램이 요청되었다.

(2) 목회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한편 박희경(2009: 50-52)의 교회학교 통합교육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 조사에서 경력 10년 이

하나 50대 이하 연령대 및 교회규모 100명 이하의 목회자들이 그 이상의 집단보다 교회학교의 통

합교육 관련 인식과 이를 통한 장애인 선교나 지역사회의 이미지 제고에 더 긍정적, 우호적인 것으

로 보았다. 아울러 교회의 장애학생 편의시설과 장애인 선교프로그램의 부족은 ‘장애인에 대한 일

반성도들의 인식부족’과 ‘교회예산의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교회학교 통합교육에 목회

자의 역할 인식은 ‘목회자로서의 확신과 기도(영성)’와 통합교육 이해증진과 비전제시를 위한 설교 

및 교육’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로서 장애인 사역은 목회자 자신의 올바른 장애인관 정립과 더불어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계몽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또 김종복(2005)은 우리나

라 목회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는 63%가 “약간의 관심이 있다”였고, 그 이유도 “불쌍해서”가 

약 80%로 목회현장의 사역자들도 장애인을 단지 동정,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보였

다. 이는 오영환(2007: 50)의 연구에서도 통합예배 실시에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회자의 무

관심과 일반 교인들의 장애 이해 부족으로 본 바와도 같다. 이어서 장애인에 대한 신학생의 인식을 

살펴본 이천수(2005: 73-77)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신학생이 그리스도의 활동 중 장애인을 대

상으로 한 선교사역이 중요했다는 것에 의식적으로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관련 

설교는 거의 하지 않는 등 그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었다. 또 교회의 장애인 선교, 복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 담임 목회자의 인식 전환을 1순위로 지적했고, 또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을 위한 장애인

선교 관련 교과목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안도헌, 오세일(2020: 510-518)은 개신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장애를 신앙과 교회 공

동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조사하였다. 먼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종교적 수용과정은 

무비판적 수용단계, 성찰적 수용단계 및 주체적 권위회복 단계로 구분하였다. 특히 그들은 교회 내

에서 자신들만을 위한 예배모임에 대해 배려보다는 오히려 분리와 차별로의 인식을 강하게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일관적

인 공통점은 여전히 기독교계도 역시 장애인에 대한 무지나 불편(안), 거부감 등 부정적이고 소극

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인 통합예배나 주일학교의 통합교육, 교회 내 편의 시설 확충 

등 교회의 장애인 선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신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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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 잡힌 성경해석을 꼽을 수 있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교회 (예비)목회자들의 장애인에 대

한 적극적인 관심과 인식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교인들에게 지속적인 강론과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간관의 정립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IV. 기독교 세계관적 장애인관 정립을 위한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계가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올바

른 장애인관을 정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역사적 개관 및 최근 선행연구를 통

한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성경 속의 장애인 관련 기록 및 기독교회와 교인들의 장애인 태

도 관련 선행연구를 각각 살펴보았다. 지난 역사 속에서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천적 과정에서 기여한 바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개관한 

바와 같이 기독교계의 장애인에 대한 단편적이고 왜곡된 성경 해석이나 강론 등으로 교회나 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무지, 편견, 거부, 혐오 등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태

도 형성에 일조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

인의 바른 장애인관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장애인관을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가치관과 엄연히 구별

되는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이 가장 기초적인 전제라 할 것이다. 

세계관은 자연(샤머니즘, 자연주의), 인간(인본주의), 신(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중심적 세계관

으로 각각 구분한다. 또 세계관은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해석적 열쇠 제공 등 여러 기능을 가지므

로 올바른 세계관 확립은 특히 중요하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요소는 창조(Creation/Form)-타락

(Fall/Deform)-구속(Redemption/Reform)-완성(Consummation/Transform)이다. 창조는 만물

의 기원을 자연도태나 적자생존의 법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아름답고 존귀하게 빚으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지정

의(知情意) 영역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고, 이는 세상 전체에까지 악 영향권에 들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인간과 다른 만물이 원래의 질서대로 회복되어 

결국은 인간의 죄로 뒤틀린 세계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이

다(이승구, 2018: 28-31; 최용준, 2020: 35- 39). 이에 기독교·성경적 세계관은 교회나 교인들이 하

나님과 자신 및 세상 만물을 바로 이해하고 판단하며 삶 속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살게 하는 가

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나침반이며 기준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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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을 따라 창

조된 존엄하며, 각자 다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인간관이다. 현대 사상의 일반적인 

인간이해 방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질적인 요소로 보는 유물론이나 동물적 특성을 강조하

는 진화론적 인간관 등이 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세속적인 인간관은 인간 존재 의미나 가치 여부

의 판단은 주로 합리성이나 경제성 관점에서 보았다. 그리고 이런 능력주의적인 사회적 가치나 기

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존재 의미나 가치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의 인간관은 세상 관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 중에

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또 창조과정에서 모든 이들을 상품과 기계처럼 동일하게 만드시지 

않고 각자 여러 모양과 특성(마25:14-30; 롬 9:20-22)을 가진 존재로 빚으셨다. 따라서 장애와 비장

애를 열등과 우월의 이분법적 이념으로 분리하여 거부나 배척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전지혜, 

2014: 254-256).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애인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치유와 구원사역을 하

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출 4:11; 암 3: 6; 요9:2-3; 롬1:27; 고전1:27-31; 히11:33-34 등)과 동일한 하

나님 나라의 백성(눅14:7-24; 갈3:27-28 등)임을 깨닫는 태도가 요구된다(이준우, 2007: 44). 

셋째, 교회 및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감 등 교회와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의미를 재인식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법, 제도, 물리적 환경 등 외적 개선으로 과거에 비해 장애인의 삶이 향상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아직도 사회저변에 팽배한 건강·외모지상주의를 비롯하여 경제성, 

합리성 및 생산성 등의 사회적 기대나 가치 기준에 의해 현실적으로 많은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현대 교회 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다는 점이다(박종삼, 2000; 이준우, 2007: 32-34). 

원래 교회의 어원은 ‘만남’, ‘모임’을 뜻하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ekklesia)이다. 이 용어는 구약

(출12:6(이스라엘 회중), 민14:5(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렘26:17 (백성의 온 회중)과 신약에서는 

약 117회나 사용되었다(정은배, 2018: 255).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

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불리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된 성도

(聖徒, 엡 1:22, 5:23)를 가리킨다. 성경에서의 거룩함은 분리되어 구별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

는 세속적 만남과 모임과는 근본적으로 목적과 사명에서 명확한 차별성을 가진다. 교회와 그리스도

인의 정체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요 통로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선교), 

각종 질병이나 장애를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행하신 것이었다(정기철, 2017: 97-100). 

만일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마 5:13-16)으로의 본연의 사명이나 역할 등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세상의 가치관인 성공, 건강, 출세, 물질을 함께 추구한다면, 교회는 세상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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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는 교회나 교인들이 현대의 왜곡된 시대정신을 선도적으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사회

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독교회는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세속주의자들처럼 분리

나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통합 속에서 한 소망을 가진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강영실, 2003: 42-43; 전지혜, 2014: 257-260). 

넷째,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하여 또 다른 근본적인 배경 중 

하나는 장애인 관련 성경기록에 대한 신(성경)학자들의 반성적 성경해석(김문수, 2009: 51; 박혜

전, 김정임, 조영길, 2012: 101; 이은미, 2013: 233-235)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장 목회자들의 적극적

인 의지와 실천적 노력(김용구, 2015: 65-67; 박희경, 2009: 52)이다. 그 한 예로, 채은하(2020: 52-

54)는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번역 성경(표준새번역(1993), 공동개정(1999), 새번역

(2001), 성경(2005) 등)이나 주석자들 혹은 설교자들의 장애인 관련 명(호)칭을 보더라도 여전히 이

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특수교육, 장애인복지에서도 더 이상 사

용하지 않는 ‘눈먼 이’, ‘장님’, ‘귀머거리’, ‘귀먹은 자’, ‘절름발이’, ‘다리 저는 이’, ‘불구자’, ‘벙어리’, 

‘소경’ 등의 명칭을 기독교계에서는 아직도 사용 중이다. 사실 명칭이란 특정 대상과 현상에 대한 

인식구조의 파악과 형성에 중요한 요소인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호칭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사

회적 이미지와 차별과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교회의 선교정책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특

수선교’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구제나 자선의 대상으로만 여김으로서 차별과 편견의 태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강영실, 2003: 41-42; 이은미, 2013: 227).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교회가 장애인 선교의 당위성에 대해 무관심하고 매우 소

극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는 일반 사회의 주된 가치관인 경제성의 관점에서 장애인들

은 교회의 양적 성장에 방해되고, 또한 소모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전지혜, 2014: 

258). 특히 우리나라의 수직적인 교회의 조직 형태 속에서 (담임)목회자 등 교회 지도자들의 장애인

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들의 장애인 선교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실천의지에 따라서 교회 내 장애인부서의 설치에 이어 주일학교의 통합교육

과 성인 교인들의 통합예배의 실시여부까지 달려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학대학교(원)의 목회자 양성과정 초기부터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의 편제를 통하여 기

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장애인관의 정립과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러

나 이금섭, 배내윤, 이민호(2005: 311)에 의하면, 우리나라 목회자 양성대학 총 79개교 중에서 겨우 

6개교(약 7.6%)에만 특수교육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장애인 선교에 대한 소

극적이고 무관심한 현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일반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예를 살펴보면,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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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2009년부터 유·초·중·고의 모든 예비교사들은 ‘특수교육학개론’이 

교직소양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아울러 교육부(2021) 자료에 따르면, 

많은 난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의 통합비율은 72.2%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

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거나 추구하는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엄

연히 구별되는 존재이다. 이에 인간, 특히 장애인을 보는 관점도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기독

교 세계관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정립되고, 또한 회복되어야 한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

하신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귀한 존재이며, 각자 다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은 사회나 교회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현대 기독교계가 장애인에 대해 개방적이고 긍정

적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학자들이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의 성경연구와 해석을 통

하여 올바른 인간관으로 정립된 (예비)목회자들을 양성해야한다. 아울러 현장의 목회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적인 사명과 역할을 끊임없이 전하고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교회 분위기와 환경을 조

성해야 할 책무성이 있다.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애인 관련 사회 인식의 개선과 국가 정

책적 변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과 차별적인 시대정신을 이끄는데 주도적이

고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한정우, 장옥례, 2018: 204-206).

사실 특수교육-장애인복지-신학과의 융·복합적인 연구 작업이 선행연구의 부족과 더불어 연구자

의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상의 역량적인 한계로 어려움을 실감하는 바이다. 이에 후속 연구로

는 성경 상의 장애인 관련 기록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 등을 감안하여 신학자와 특수교육·장애

인복지 관련학자 간의 긴밀한 협력적 연구가 요청되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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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기독교 세계관적 차별성 탐색

A Study on Christian Worldview’s Differentiation 
in the Attitude to the Disabled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창조-타락-구속-완성

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올바른 장애인관을 정립하기 위한 주요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이에 

먼저 역사의 개관과 최근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태도를 알아본다. 이

어서 성경 속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고, 또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독교계의 장애인에 대

한 태도를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적 장애인관을 정립하기 위한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는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을 정

립해야 한다. 둘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 셋

째, 교회 및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사명감을 재인식해야 한다. 넷째,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반

성적 성경해석이나 강론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실천노력이 중요한 기초이다.

주제어 : 기독교 세계관, 장애인, 성경, 태도,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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